
“신도 정보 디지털화, 최우선 과제”

주윤식
제27대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Q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2020년이 저
물고 2021년이 밝았습니다. 취임하시자 마자 코로

나19 대응부터 연말로 잡힌 행복바라미 문화대축

전 등 다양한 업무에 놀라시기도 하셨을텐데요. 숨

가쁜 한 해였다고 보입니다. 제27대 중앙신도회장

으로 지낸 2020년에 대한 소회가 있다면요?

코로나 때문에 전국민들이 모두가 놀랐던 한해

였습니다. 저는 대구사람이기에 코로나19가 더욱 

체감이 됐습니다. 국가와 세계에 혼란이 오고 어

려웠던 한해였습니다. 

그런 과정에 신도회장을 맡게됐습니다. 그동

안 교구신도회장을 맡다가 중앙신도회장을 맡으

니 조직 크기나 챙겨야 할 일들이 많아 한해가 어

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만행결사에도 

참여하고 2020년 한해는 정신 없이 지낸 것 같습

니다. 

교구신도회장을 하면서 3년 반 가량 중앙신도

회 부회장으로 참여했는데, 수동적인 참여에서 

회장을 맡고 보니 이 자리가 그냥 하는 자리는 아

니라는 점을 통감합니다. 부족함을 느끼고 열심

히 하겠다는 생각 뿐입니다.

Q 중앙신도회 65년 역사에서 교구신도회장 출신
으로 처음 중앙신도회장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런 

연유로 지난 집행부에서 구성된 전국 교구신도회

의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됩니다. 교구신

도회 조직화와 활성화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

씀해주세요.

25·26대 회장을 지내신 이기흥 회장님이 많은 

일을 해놓으셨습니다. 그중 신도들의 조직화와 

역량 고취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습

니다. 이기흥 前 회장님이 자갈밭에서 논밭을 일

궈놓으셨다면 그 터에 뿌려진 씨가 잘 크도록 하

는 것이 남았다고 봅니다. 교구신도회장을 할 때

와 많은 차이를 느끼는데 근본적으로 중앙신도회

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교구신도회가 잘되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교구신도회가 잘되려면 말사신

도회도 잘 되어야죠. 열악한 교구신도회의 부분

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교구신도회들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교구신

도회장들과 소통을 많이 할 것입니다. 서로 지금

까지 만나서 생기는 소통 뿐만 아니라 일을 같이 

하거나, 비대면으로 만나는 것도 소통의 일환이

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신도회를 맡으면서 2가지 공약이 있습니

다. 선대들이 해온 사업, 특히 행복바라미 사업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자리를 잡는 것과 재가불

자들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입니다.

종단이나 불교계가 원하면서 못했던 것이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신도회가 약했던 것은 재

가불자들의 힘이 모이지 않았던 것에 기인합니

다. ‘함께 재가불자의 본분을 다하자’는 명분 하

에 쉽지 않지만 불자들의 역량을 모으는 데 나서

고자 합니다.

역량을 모으는 데는 재가불자들이 해야 할 일

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이 첫 번째입니다. 

종교라는 동질성 하에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상부상조하는 틀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불자들

이 하는 일을 행정구역별로 정리하여 정보를 교

류하는 앱을 만들고자 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게 불자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일에 나서겠습니다. 가령 사과를 

사려고 한다면 불자기업을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틀을 만들어 주면 불자로서의 

큰 틀이 되고 본연의 역할인 승보공양, 자비나눔 

등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0만 명의 

불자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체제가 잡힌다면 불

교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디지털화의 중요성이 높아지

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신도회 내부적으로 전자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각종 의사결정에서 

원격 결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시험기간을 거

쳤고,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Q 전 집행부는 행복바라미 캠페인을 통해 불자들
의 신심고취와 대사회적인 기여에 나섰습니다. 신

임 집행부 또한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행복바라미의 적극적인 전개를 위해 앞으로 남은 

과제와 계획은 무엇이 있을까요?

행복바라미 행사를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방

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당초 4월에 광화문 광장에

서 10만여 명이 운집하는 행사로 준비했습니다. 

다소 부족함이 있었지만 긍정적인 면이 있었습니

다. 108개 사찰에서 참여했다는 점에서 반응이 좋

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찰에서 시간과 장

소를 떠나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

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서 대한민국이 큰 법당이 되는 것입

니다.  C5면에 계속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지

난해 10월 6일, 조계사 대웅전

에서는 조촐한 취임식이 열렸

다. 바로 주윤식 제27대 조계

종 중앙신도회장(법명 덕산)

의 취임식이었다. 100여 명의 

대중만이 모인 자리였지만 이

날 취임식에서 주 신도회장은 

불교 중흥을 위한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적인 위기가 닥친 2021년, 불

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

일까? 취임 후 90여 일이 지난 

구랍 23일, 새해를 맞이해 주 

신도회장에게 신년 계획과 불

자들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방안을 들어보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신도 네트워킹 결집의 방편

상부 상조하는 공동체 구성

행복바라미·승보공양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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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윤식 제27대 중앙신도회장은 1992년 제8교구본사 직지사를 재적사찰로 등록 후 1993년 법상스님을 전계사로 계를 받았다. 2017년 조계종 제8교구 신도회장으로 취임 후, 승보공양 운동을 전개해 직지사 승려복지회를 뒷받침했다. 승보공양 운동 8개월 

만에 후원자 1000명을 모집했고 이 공로로 2019년 포교대상 공로상도 수상했다. 대구 중견기업 상하수처리 교반기 제작 업체인 주식회사 우진 대표이기도 하다. 사진=박재완 기자


